
베트남 축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‘그저 그런’ 팀
이었다. 약체 이미지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. 아
무리 좋게 포장해봐야 동남아시아의 다크호스, 그
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.

이제는 다르다. 베트남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
수준에 이르렀다. 박항서(59) 감독이 지휘봉을 잡
은 뒤 급격하게 성장했다. 위상도 올라갔다. 지역적
인 한계를 넘어 아시아 강호로 꾸준히 업그레이드
되고 있다.

2018년, 베트남의 퍼포먼스는 실로 대단했다. 신
년벽두부터 아시아를 뜨겁게 달궜다. 1월 중국에서
개최된 2018 아시아축구연맹(AFC) 23세 이하(U-
23) 챔피언십에서 깜짝 준우승을 차지할 때부터 심
상치 않았다. 공교롭게도 한국 U-23 대표팀의 부진
과 맞물리면서 베트남 축구의 도전은 더욱 큰 스포

트라이트를 받았다.
8월 2018자카르타-팔렘방아시안게임(AG)에서도

베트남은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다. 사상 첫 4강 진출
에 성공했다. 박항서 감독의 절친 김학범(58) 감독이
이끄는 한국에 무릎을 꿇어 전진이 멈춰버렸으나 최
선을 다한 베트남 전사들은 울지 않았다.

대미를 장식할 무대는 15일(한국시간) 오후 9시
30분 베트남 하노이의 미딘 국립경기장에서 열릴
말레이시아와의 2018 아세안축구연맹(AFF) 스즈
키컵 결승 2차전이다. 11일 콸라룸푸르에서 펼쳐진
원정 1차전에서 2-2로 비겼기 때문에 베트남은 굉
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. 원정 다 득점 원칙에
따라 0-0 혹은 1-1로 비겨도 정상에 선다.

▶ 2면으로 이어집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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똬리 틀 듯 강한 압박 후 빠른 역습
선수특징손바닥에…용병술뛰어나

코브라전술

형님 리더십

준비된 사령탑
다친제자마사지·비즈니스석양보
음식메뉴에도 가족 돌보듯 신경 써

꺋이기는 자가 강하다꺍 정신무장 강조
선수리듬·컨디션등훈련계획촘촘

2018년 12월 14·15일 주말판sportsdonga.com 10판eekend 겨울 여심 흔드는송혜교 CEO패션
▶3면

주말이슈｜15일스즈키컵결승최종전…베트남이뒤집어지는날

박항서
▲생년월일=1959년 1월 4일 ▲출신교=

경신고∼한양대 ▲선수 경력=제일은행(1981
년) 육군 충의(1981∼1983년) 럭키금성 황소
(1984∼1988년) ▲코치 경력=LG 치타스
(1989∼1996년) 수원삼성 2군 코치(1997∼
1999년) 한일월드컵대표팀 수석코치(2000∼
2002년) 포항 스틸러스 수석코치(2003년) ▲감
독 경력=부산아시안게임 감독(2002년) 경남FC
감독(2005∼2007년) 전남 드래곤즈 감독(2008∼
2010년) 상주상무 감독(2012∼2015년) 창원시청
감독(2016∼2017년) 베트남대표팀 감독(2017∼
현재)▲수상경력=체육훈장맹호장(2002년)

꺋변방꺍의 박항서는 어떻게
베트남의 영웅으로 떴나

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서 가장 사랑받는 외국인이다. 축구 변방 베트남을 이끌며 아시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. 한 명의 축구 지도자는베트남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크게 바꿨다. 박 감독은 15일 ‘동남아 월드컵’으로 불리는 스즈키컵 우승에 도전한다. 사진 ｜ AP 뉴시스

AFCU-23준우승·AG4강이어스즈키컵우승눈앞1년여만에 꺋그저그런팀꺍을 꺋아시아의용꺍으로조련

이름발 vs 제구력 vs 구속…KBO리그 달굴 새 외인들을 소개합니다 ▶ 8면 전반전은 2018년·후반전은 2019년…파격의 ‘농구영신 매치’ ▶ 10면


